
<2012년 7월 12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운동 살이 쪄 빠지지 않듯이, 신앙으로 세운 공적은 자

기 신앙이 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다 가지고 있다.

2.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공적을 세웠어도 현재 신앙생활을 하지 않

고 신앙이 죽으면 그 공적도 모두 사라진다.

3. 현재 하는 대로 존재한다.

4. 운동 살은 운동하면 찌고, 안 하면 안 찌고 찐 살도 다 빠진다. 신앙의 은

혜 살도 은혜의 생활을 하다가 안 하면 바로 빠진다.

5. 운동은 꾸준히 쉬지 않고 해야지, 많이 하다가도 쉬면 운동 살이 다 빠진

다. 신앙의 은혜와 진리 살도 꾸준히 해야지, 안 하면 바로 빠진다.

6. 운동 살은 3개월 해야 표가 나게 찌고, 신앙의 은혜 살은 20일 정도 하면 

찌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일주일만 신앙을 안 하면 은혜 살이 빠진다.

7. 꾸준히 하여라.

8. 모든 것이 안 하면 중단된다.

9. 신앙이 죽으면 신앙에 관련된 것들을 안 하게 된다.

10. 사람에게 육적인 관계보다 정신적인 관계가 훨씬 차원이 높고 크고 오래

간다. 정신적인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가 훨씬 차원이 높고 크고 오래간다.

11. ‘육’은 그 존재대로 한두 시간을 뛰면 지쳐서 못 간다. 그것이 육의 한계

다. ‘정신’은 하루 이틀 생각하며 뛰고, 한 달 동안 생각하며 뛰어도 안 지친



다. 그만큼 육과 정신의 차이가 크다. ‘영’은 뛸수록 더 뛰는 존재다. 고로 1년, 

2년 뛰어도 안 지친다. 그만큼 정신과 영의 차이가 크다. / 이처럼 육으로 행

하는 것이 힘드니, 모두 마음은 있는데 육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더 힘들다.

12. 육적인 것은 힘들어도 하면 얻어진다.

13. 마음적인 것은 가만두면 없어진다. 마음이 육에게 힘을 주어 육이 실천해

야 얻게 된다.

14. 육은 약하여 마음이 원해도 아프고, 병이 나고, 약해져서 한계 이상은 할 

수가 없다. 지속할 수가 없다.

15. 육은 약하니 무리하게 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된다.

16. 육은 고장 나면 못 한다.

17. 육체는 기구다. 고로 매일 수리하고, 점검하고, 절대 무리하게 하면 안 된

다.

18. 육은 정신이 아니니, 정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면 고장 난다.

19. 철학가 니체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그만큼 육신을 돕지 않다가 일찍 병들

자, 그리스의 헤라클레스를 보고 부러워하며 건강한 육체가 최고라는 건강 철

학을 갖고 있다가 죽었다. 

20. 신앙인은 정신적으로 사는 자들이니, 육신을 돕지 않다가 육체가 약해지고 

병들어 육신이 쇠해지는 폐단을 낳는다.

21. 영과 정신이 잘됨같이 육신도 잘돼야 육으로 실천한다.



22. 세상인은 육적으로만 가니, 영을 돕지 않다가 영이 약해지고 병들어 미래 

없는 삶을 산다.

23. 육과 영의 밸런스를 맞추며 가는 것이 최고 정상의 삶이다.

24. 육과 정신의 밸런스다. 육과 영의 밸런스다.

25. 육적으로만 치우치면 즉시 영적, 정신적 곤고와 한계가 온다.

26.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만 치우치면 즉시 육적 곤고와 한계가 온다.

27. 육, 정신, 영을 쪼개서 각각 관리하여라.

28. 밥 먹듯이 꼭꼭 운동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약해진다. 육은 유기 생명체

다. 쇳덩어리가 아니다. 돌덩어리가 아니다.

29. 육은 정원의 나무와 같아서 늘 관리해야 된다.

30. 적당한 운동이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늙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몸의 

영양이 빠지게 만든다.

31. 자기 힘만큼 하지 말아라. 운동도, 노동도 자기가 가진 힘만큼 하면 결국 

쓰러진다. 사람의 삶은 순간의 경주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행해야 하기에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다 쓰면서 하지 말고 조절해야 된다. 차가 시속 200km, 

230km를 달릴 힘이 있어도 경주가 아니니 시속 120km, 150km까지만 달려야 

된다. 사람도 그러하다.

32. 인생의 삶은 순간의 경주가 아니다. 필요한 만큼 꾸준한 삶이다.



33. 365일 평균이다. 하루 하고 끝나는 인생이라면, 하루에 목숨 걸고 해야 한

다.

34. 오르내리면 지쳐서 더 못 간다. (그림)

35. 꾸준히 노 젓는 삶이다. 미친 척하고 놀면 육신 망가지는 삶을 사는 것이

다.

36. 유유히 걷는 삶이다.

37. 놀다가 확 하고 미뤘다가 확 하면 몸이 고장 난다.

38. 조금씩 일하고 조금씩 쉬는 삶이다.

39. 급히 밥 먹듯이 하는 삶이 아니다. 이야기하며 밥 먹듯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